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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 시행
- 13일 열린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점검 실시 
- 사업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저탄소 영농활동 취지 살려

  한국농어촌공사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선정된 107개 단체(8개도* 56개 시·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다고 밝혔다. 

  * 경기(8), 강원(2), 충북(4), 충남(17), 전북(16), 전남(34), 경북(16), 경남(10)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

관리로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고 서면·현장점검을 통하여 활동이 인정

되면 활동비를 지원한다.

  특히,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경종 분야 탄소중립프로그램 시

범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참여자·점검담당자 교육을 비롯한 전화 상담실 운영, 사업성

과 관리 등 시범사업 모델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현장점검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공사 지역본부와 새만금사업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점검과 관련한 주요 점검 사항·방법, 안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승헌 환경관리처장은 “올해 사업이 처음 시작된 만큼 사업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고, 체계를 갖추는 데 힘써야 한다.”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달부터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활동별 사참여자의 서면 

이행 증빙과 현장 이행점검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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